
가톨릭중앙의료원, KT와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협약 체결

▶ CMC∙KT, 디지털치료기기 플랫폼 및 서비스 공동 기획∙개발

▶ CMC, 의학적 연구 자문을 통한 디지털치료기기 학술 교류 및 개발 지원

▶ KT, 뉴로시그마 지분투자 등 디지털치료기기 사업에 박차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이화성, 이하 CMC)과 디지털 플랫폼 

기업 KT(대표이사 구현모)가 1월 3일 KT 송파빌딩에서 디지털치료기기 공동 

기획∙개발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ICT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질병 치료법으로 인공지능, 

VR, 챗봇, 게임, 애플리케이션 등의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보통의 의

약품처럼 질환을 치료하는데 활용된다. 2017년‘페어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가 약물중독 치료용 앱인 ‘리셋(reset)’을 FDA로부터 승

인받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정신질환, 호흡

기질환을 중심으로 디지털치료기기가 개발되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상황

이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디지털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연평균 23.1% 성장해 

2028년에는 191억 달러(약 22.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CMC와 KT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을 위해 ▲디지

털치료기기 서비스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디지털 치료제 심

포지엄,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한 초기 파이프라인 발굴, ▲디지털 치료

제 시제품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연구 인력 및 임상 인프라 지원, ▲의학적 자문 및 

학술 교류 지원, ▲디지털치료기기 공동연구 및 파이프라인 발굴 역할을 할 

예정이다.



 KT는 ▲IT 플랫폼 개발 등 인력 및 기술역량 제공, ▲디지털치료기기 국내

외 유통/판매 관련 마케팅 지원, ▲기보유한 헬스케어 관련 솔루션을 디지

털치료기기에 접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융합진흥원을 설립하여 CMC의 디지털 연구역량 강화와 ICT융합을 통한 의료

역량 강화를 준비해왔다. 정보융합진흥원은 1,500만건 이상의 연구용 보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CMC nU CDW를 구축하여 의료분야 연구를 지

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미래의료 IT를 선도하고 있

다. 뿐만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최적의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정보융합진흥원 김대진 원장은 “앞으로 디지털치료기기의 시

장은 더욱 확대되고,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며, “KT와 협력을 통해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 디지털 치료기

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2021년 국제의료영상처리학회(MICCAI)에서 개최한 의료 AI 경진대회

에서 런던대, 베이징대, 홍콩 과기대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FDA로

부터 ADHD 분야 최초의 전자약으로 승인받은 ‘eTNS’의 개발사인 ‘뉴로시

그마(Neuro Sigma)’에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보

폭을 넓히고 있다.

 KT AI/DX융합사업부문 송재호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매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의 First & Best 사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협약식에 참석한 김대진 가톨릭중앙의료원 정보융합진흥원장(좌)과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우)


